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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s knowledge on oral health status toward

their children.

This study ws carried out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ongnitive degree of dental subjects and

public who have an experience to be treated for their teeth on the dental knowledge, operative

dentistry, and dental prothesis in the oral health care through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questioning the fundamental knowledges, 47.6% of respondents in their thirties said that milk

tooth of their children are number 20. Although schooling level of their parents is not relevant to

this survey, 21.9% who have only high-school diploma, said also “number 20”. As a conclusion,

most parents have a big concern in their children’s teeth.

2. 44.0% parents answered, asked “who do decayed teeth sping up, and 26.4% said”It is why

children eat sugary. Asked “What is efficient preventive measures decayed teeth”, 26.5% said it

is very relevant to be in the utilization of F-tooth-paste.

3. For children’s good theeth, periodically brushing is the important. Most parents recognized

brushing efficient.

4. In questioning the possession amount of decayed teeth, 45.8% have more than four. Usually

those parents who have children filled their decayed teeth with artificial or installed with dental

prosthesis.

As a conclusion age is relevant in this study in P<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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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서부터 아동기의 건강은 앞으로 건강
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틀이 된다는 의미에서
전 생애를 통해 어느 시기의 건강보다 중요하
며, 오늘날의 의학은 치료 의학에서 예방의학
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 감에 따라 구강보건
에 대한 관심도 영구치에서 유치로 그 중요성
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치아의 기능은 저작,

발음, 심미성, 악골의 성장 등 크게 4가지로 대
별될 수 있고 특히 유치는 위의 4가지 기능
이외에 영구치 맹출을 위한 치아 간격 유지라
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결손된 치아 경조직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예
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고 또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치아 우식 예방법으로 널리 행하여 지

고 있는 것은 올바른 칫솔질과 치아 형성기의
충분한 영양공급, 음료수의 불소화 및 불화물
의 국소도포, 식이조절 등이 있으며 가장 효과
적인 칫솔질은 치아우식증의 원인이 되는 치
면세균막을 치아 표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
여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것이다. 칫솔질에 관
한 연구는 Rugg-gunn과 MacGregor 등이 유치
열기 아동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칫
솔 사용법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정과 안은 칫
솔질 교육방법과 효과에 관한 실험을 하고 연
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 유치가 조기에 상실되

어 영구치 맹출을 위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간격폐쇄가 야기되므로써 영구치 배열을
위한 치궁열 길이의 감소, 피개교합의 증가,
Crowing, 영구치 매복, 치열궁 비대칭, 구강주
위 근육 및 연조직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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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 asking for efficient starting-year of tooth brushing, 42.6% said that 2 or 3 year age is the most

efficient, and especially 80.6% teath children to learn brushing themselves(P<0.05)

6. In surveying the way they obtained dental information, 38.9% were given from mass media, but

90% were once not delivered with the education of dental health.

Because parents have been know narrow and deficient information of dental health mass media,

experts in dental health have to deliver help their parents to be delivered with systematical dental

information.

The conclustion of this study can summarized that parent’s role very important to their children’s

tooth health and the education program for systematical dental information should be delivered to

their parents.



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치과병원을 이용
함으로써 적절한 예방치료를 통해 유치에서
영구치로의 정상적인 교환을 이행시켜야 한다.
송 등은 대구·경상북도 초등 양호교사들의

구강보건 인식도 조사에서 지역설정에 맞는
학교 구강보건 사업의 운영방법 설정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였고 강은 유치원 교사
의 구강보건 지식 수준 실태를 조사하여 구강
보건 교육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치과
위생사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아동기의 유

치우식 경험률은 다룬 연구결과는 발표된 바
있으나 유치가 봉출하고, 영구치로 대치되는
시기인 아동기의 유치관리 중요성과 구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부모님들의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아동
기의 유치관리에 대한 규명도 명확하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먼저 구강보건에 대한 기초
적 지식과 행동의식을 파악하여 구강보건 관
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동기의 자녀에게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방 치료적 차
원에서 관리함으로서 구강보건 관리중진에 도
움이 되고자 한다.

유치는 5∼6개월경부터 나기 시작하여 아랫
니 2개, 윗니 2개 순으로 나타나며, 12개월에
위, 아래, 옆니가 나서 6∼8개의 치아가 붕출하
여 2살반이되면 20개의 유치가 나온다.
유치가 붕출(eruption)되는 순서는 유치가 나

는 연령보다 더 중요시 되며 유치의 붕출순서
가 불규칙할 때 얼굴 하부 형태에 영향을 주
고 불량한 치아교합과 영구치가 치선 밖으로
나오게 한다.
유치에서 영구치로 대치되기까지 치아 우식

증으로 인한 유치조기상실을 막고 건강한 치

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치아가 붕출하면서부
터 유치를 보호하여야 하며, 잇몸 맛사지와 잇
솔질하기, 입안 가셔내기 및 비타민을 보충한
균형 잡힌 보충식이의 제공 등이 필요한 것이
다.
3∼4세에는 기본적인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

이므로 치아건강에 대한 습관이 형성되는 시
기이므로 치아건강에 대한 습관 즉 양치질 습
관을 훈련시켜야 하며, 이시기에는 간식의 횟
수와 종류도 많아지고 당분이 첨가된 음식을
좋아하므로 유산균 음료나 청량음료를 제한하
며 우발사고(accident)로 인한 유치상실이 우
려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
다.
6∼7세에 유치가 영구치로 대치되기 시작하

여 난 순서대로 유치가 탈락하여 9∼10세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게 되
고, 특히 남아에서는 치아가 불결하며 10∼11
세에 거의 모든 아동들이 영구치를 가지고 있
다. 이는 유아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서 유치우식 경험률은 86.3%로 연령, 당분, 식
품선호도, 수유방법 및 이유시기 등이 그 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 등은 치
아우식증 등 여러 요인으로 유치 조기상실로
인한 계승 영구치 조기 맹출에 관한 조사에서
유치가 상실될 경우, 인접치아의 상실부위의
경사로 인한 치열궁 길이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후속 영구치, 맹출시기, 생리적인
악골성장 등에 영향을 주어 부정교합의 원인
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치아 우식증으로부
터 유치를 보호하여 건강한 영구치로 바른 이
행을 위하여 유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예방법으로 크게 숙주요인 제거법과 병원체
요인 제거법 및 환경요인 제거법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숙주요인 제적법으로는 불화
물을 이용한 치질 내 산성 증가법, 세균 침입
로 차단법, 치면 열구 전색법 등이 있으나 김
과 최는 이중 불소 이용법이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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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이용법은 상수도수 불소화와 불소의 국
소 도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불소의 국
소도포는 치과내원 환자에게, 공중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상수도수 불소화가 효과적이다.
병원체 요인 제거법에는 탄수화물 분해를 억

제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과 세균의 대사
와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으며 환경요인 제거
법으로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청정식품
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이조절법과 우식성
세균의 치아표면에서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물리적 방법으로 잇솔질, 치면세마, 구강양치,
치간 청결기구를 이용한 치간 청결을 열거할
수 있다.
정 등은 미취학 아동의 칫솔 사용교육에 따

라 치태지수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안
등은 칫솔질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
여 치아건강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손쉬
운 방법은 칫솔질이라고 하였다.
치아 우식증은 여러 가지 원인요소가 복합적

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어떤 한가지 예방법
으로는 충분한 우식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
으므로 치아 우식증을 4단 치아 우식 예방법
으로 관리하고 있다. 4단 치아우식 예방법이란
치면 세균막 관리, 치면 열구 전색, 불소도포,
식이조절의 4가지 치아우식 에방조치를 동시
에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치아관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 내원 환자 중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대구시내 7개구 중 각 구
에서 2개 치과를 선택해 약 3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1997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사회 과학 통계
프로그램(SPSS+ 4.0)을 이용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했다. 또한 응답자 특성과 각 문항간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을 실시
하고 이에 대한 관연여부는 X2 값을 구해 유
의성을 검증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를 살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성별 분포에서 아동
들의 아버지가 94명(43.3%), 어머니가 123명
(56.7%)이 응답했으며,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
면 연령대가 30대가 가장 많은 188명으로
87.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40대가 19명으로
(8.8%), 20대가 7명으로 응답자의 전체의 3.2%
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고졸학력 소지자

가 137명(63.1%)으로 가장 많으며 대졸 이상
이 45명으로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졸,
초등졸 순이었다.
직업별 분포에서 주부가 73명(33.6%)으로 가

장 많으며, 자영업이 56명(25.8%), 회사원 42명
(19.4%), 공무원 20명(9.2%), 전문직 19명
(9.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7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월수입은 100∼150만원 대의

중류층이 90명으로 4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50∼200만원대의 중상류층도 많았
다.
그 다음으로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200

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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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한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을 둔 부
모들의 자녀에 대한 구강보건에 관한 기초적
지식 중 먼저 유치갯수의 인지를 물어본 결과,

20개라고정확하게 응답한 사람이 30대가 90명
으로 전체 47.6%를 차지하고 자유도가 9이며
X2 값이 14.14876로 유의수준이 0.11713로
P<0.05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연령별로는 무관
함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학력 소지자가 55명

으로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유도가 12이
고 유의수준도 0.19017로 P<0.05보다 큰 값을
가져 학력별로도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영구치(간니)의 최초 교환시기는 6세라고 인

지하고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고 30대와 고
졸 학력 소지자에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충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를 잘 안닦아서라

고 응답한 비율이 44.0%로 가장 높으며 그 다
음으로는 단 것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2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충
치 예방법으로는 불소치약을 사용(26.5%)하고
당분섭취를 제한시킨다(23.3%)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소에 대한 지식은 통계적 유의
성은 없으나 구강 내 세균성장을 억제한다는
비율이 42.3%로 가장 많고 충치에 대한 저항
성을 높여준다는 비율이 31.6%를 차지하고 있
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치아관리를 살펴보면 자

주 관찰한다는 비율이 49.6%로 높게 나타났으
며 아프다고할 경우에 관찰한다가 38.0%이며
관찰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배경 변수별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치아 건강을 위해 자주 이를 닦는 것

이 중요하다는 빈도가 57.6%로 가장 높으며
균형있는 영양섭취 16.6%, 정기적 치과 내원
5.5% 당분섭취를 줄인다 4.6%의 순으로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전반적으로 칼슘이

라는 응답이 69.4%로 가장 높으며 비타민
10.5%, 무기질 4.8%, 단백질 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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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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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동기 유치와 영구치에 관한 기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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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충치 및 불소효과에 관한 기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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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아동기 치아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초 지식



본 연구는 아동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
로서 치과의원을 내원한 진료환자 중 217명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도를 파악
하여 구강보건 관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목적으로 조사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에 관한 기초적 지식 중 유치갯

수(20개)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별로는 30
대(47.6%)에서, 학력별로는 고졸(29.1%)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별, 학력
별 통계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충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이를 잘 안 닦
아서가 44.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단 것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26.4%로 차지하고 있다. 충치예방법
으로 불소치약 사용이 26.5%, 당분섭취 제
한이 23.3%로 높게 나타났다.

3. 자녀의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자주 이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빈도가 57.6% 가장
높게 나타나 치아건강에 있어 칫솔질의
중요성을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충치의 보유실태에서는 자녀의 충치발생
수가 45.8%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적을수
록 경험한 빈도가 높으며(P<0.05), 봉하거
나 보철을 한 자녀가 84.7%로 나타나 자
녀들의 치아건강 관리에 대해 부모들이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자녀들에 대한 칫솔질 교육과 행동지도에
서 잇솔질 시기는 만 2∼3세부터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가 42.6%로 나타났으며 칫
솔질은 스스로 하게끔 만든다가 8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6. 구강보건에 대한 정보의 습득경로는 매스
컴이 3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
강보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90.1%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지금까지 체계적인 구

강보건 교육이 거의 없었으며 대중매체에
의한 단편적인 지식습득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앞으로 체계적인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 인지된 지식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구강 보건 전문
가들의 과제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구강관리에 있어서 부모들
의 지식과 실천이 자녀들에 있어 중요한 영향
을 미치므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구
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치과계의 중요
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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